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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오타를막으려고고른방법이그림의생김새까지
정해버렸습니다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2026년 9월 8일

글에 넣을 이미지 세 장을 만들었는데, 다 내놓고 보니 셋이 한 형제처럼 생겼습니다. 스타일을 그렇게 고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 글 안에서 계열을 섞는다"는 규칙을 두고 있었습니다. VEXPLOR를 개발하는

웨이스가 기술블로그 이미지를 만들다 겪은 일입니다.

원인을 되짚으니 스타일을 고른 사람이 없었습니다.오타를막으려고고른생성경로가룩까지같이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만드는 경로를 먼저 고르면, 그 경로가 낼 수 있는 모양만 나옵니다

AI로 이미지를 만들어 글에 넣다 보면 한 번은 밟는 자리라 적어 둡니다. 결론부터 적으면순서를뒤집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미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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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글은생성모델이자주깨뜨립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에 한글 문구를 넣으면 글자가 자주 무너집니다. 받침이 빠지거나, 없는 글자가

만들어지거나, 획이 뭉개집니다. 영문보다 눈에 띄게 나쁘고, 문장이 길수록 심해집니다.

발행물에서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림 안의 오타는 본문 오타와 달리고치려면이미지를다시

만들어야하고, 이미 배포됐으면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 속 오타 0"을 타협하지 않는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조건을 어떻게 보증하느냐입니다.

02

그래서글자를모델에서떼어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그림과글자를다른도구가만들게합니다.

1. 생성 모델에는글자없는그림만 시킵니다. 프롬프트 끝에 글자 금지 구를 붙입니다.

2. 그 위에 얹을 글자는 HTML을 렌더해서그립니다. 폰트로 그리니 변형될 여지가 없습니다.

3. 둘을 합쳐 최종 이미지를 만듭니다.

저희는 문안을 JSON으로 적고 렌더러가 그것을 판으로 그리게 합니다. 대충 이런 모양입니다.

{"type": "image", "src": "plate.png", "labels": [{"x": 11, "y": 26, "text": "실체가 있다"}]}

여기서 오타가 날 자리는 JSON에 적은문안자체뿐입니다. 그건 본문에서 복사해 오면 되고, 사람이 눈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글자를 임의로 바꿀 통로가 아예 없어집니다.

실제로 이 경로로 만든 이미지들은 글자 검사에서 오타 0이 나옵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

당연합니다.

03

그런데그선택이룩까지정합니다

여기가 이번에 밟은 자리입니다.

글자를 렌더러가 그리게 하려면,렌더러가그릴수있는판위에그림을올려야합니다. 그 판은 정해진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렌더러는 머리글 한 줄, 그림 자리 하나, 설명 카드 몇 장으로 구성된 문서형 판입니다.

보고서에 넣기 좋은 모양이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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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글자를넣고싶으면그판을쓸수밖에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실사든 3D든 일러스트든, 위에 판이

덮이는 순간 결과물은 "문서에 들어가는 도식"이 됩니다.

세 장을 만들면서 저는 세 번 다 이 경로를 골랐습니다. 오타 0을 보증하는 안전한 길이라서요. 스타일을

고민한 기억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고를필요가없었습니다. 경로가이미정해놓았으니까요.

왼쪽이 경로를 먼저 고른 결과, 오른쪽이 룩을 먼저 고른 결과입니다. 왼쪽 아래 둘은 같은 판을 씌운 것입니다

왼쪽 세 장은 소재도 주제도 다른데 형제처럼 보입니다. 아래 둘은 아예 같은 판이고, 커버도 같은 계열의 평면

도면입니다. 오른쪽은 같은 내용을 계열만 나눠 다시 만든 것입니다.

04

순서를뒤집으면풀립니다

고친 방법은 규칙을 더한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전에는이랬습니다.글자가 필요하다 → 오타를 막아야 한다 → 렌더러 경로로 간다 → (룩이 따라 정해진다)

지금은이렇게합니다.글의 성격을 본다 → 어울리는 룩을 고른다 →그룩에서글자를어떻게보증할지를

그다음에푼다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지는 셋입니다.

컷에글자가꼭필요한가를 먼저 묻습니다. 대개는 아닙니다. 설명은 본문 캡션으로 내리면 되고, 그러면

그림은 생성 결과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표제한줄만필요하면그림 위에 텍스트 레이어만 얹습니다. 판 전체를 쓰지 않고 HTML로 글자만 그려

합성하면 룩은 그대로고 오타 위험도 없습니다.

표나수치가여럿이면그때 판을 사용합니다. 행과 열이 맞아야 하는 문안은 판이 제일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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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장을 다시 만들 때는 커버만 표제를 얹고, 나머지 둘은 생성 결과를 그대로 쓰고 캡션은 본문에 뒀습니다.

글자 오타는 여전히 0이고, 세 장은 서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05

라벨좌표는결국눈으로맞춥니다

판 경로를 쓰기로 했다면 알아 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림 위 라벨의 자리는퍼센트좌표로직접적어야

합니다.

{"x": 11, "y": 26, "text": "실체가 있다"}

렌더러는 그림 안에 무엇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좌표를 지능적으로 피해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첫 렌더에서 라벨 하나가 그림 한가운데 놓인 봉투를 통째로 덮었습니다. 문법 오류도, 경고도 없습니다.

렌더는 성공하고 그림만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에는렌더결과를사람이보는단계가반드시붙습니다.좌표를 옮기고 다시 렌더하는 왕복이

컷당 한두 번은 생깁니다. "글자가 안 깨진다"를 얻는 대신 "자리를 손으로 맞춘다"를 지불하는 거래입니다.

컷이 늘수록 이 비용이 커집니다. 그래서도모든컷에판을쓰지않는편이낫습니다.

06

판이못내는룩은따로짭니다

이번에 커버는 어두운 배경이 필요했습니다. 흰 표제를 얹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렌더러의 판은 흰

문서 시트만 그립니다. 다크 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둘입니다. 렌더러에 다크 테마를 더하거나, 이 컷만 따로 짜거나. 컷 하나 때문에 렌더러를 고치는 건

과했습니다. 그래서 커버용 HTML을 30줄쯤 짜고 헤드리스 브라우저로 찍었습니다.

#sheet { position: relative; width: 1600px; height: 900px; } #sheet img { position: absolute; inset: 0;

object-fit: cover; } #scrim {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rgba(8,9,11,.94), transparent 62%); }

그림을 깔고, 글자 쪽에만 어둠을 덧씌우는 층을 하나 얹고, 그 위에 텍스트를 놓습니다. 글자는 여전히 폰트로

그려지니 오타 위험은 판 경로와 같습니다.판이주는보증만가져오고판의생김새는안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게 앞서 말한 세 번째 선택지의 실물입니다. 표제 한 줄이면 판 전체가 필요 없습니다. 텍스트 레이어 하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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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그래도마지막에는기계로검사합니다

경로를 어떻게 고르든 검사는 남습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생성컷에글자가섞였는지.프롬프트에 글자 금지 구를 붙여도 모델이 간판이나 계기판에 문자를 그려 넣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결과를 글자 검출로 한 번 훑습니다. 확정 검출이 0이 아니면 그 컷은 다시

만듭니다. 사람 눈은 배경의 작은 글자를 잘 놓칩니다.

판경로로얹은글자가문안과같은지.폰트로 그리니 변형은 없지만,문안자체에오타가있으면그대로

그려집니다.그래서 문안은 본문에서 복사해 오고, 렌더 뒤에 이미지 속 글자를 전수로 다시 읽습니다.

이 두 검사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앞은 "안 넣기로 한 글자가 들어왔나"를 보고, 뒤는 "넣기로 한

글자가 맞나"를 봅니다. 경로를 섞어 쓰면 컷마다 어느 검사를 걸어야 하는지도 달라지니, 그것도 함께 적어

둡니다.

08

일반화하면

이번 일은 이미지 이야기지만, 형태는 훨씬 흔합니다.

어떤품질을보증하려고수단을먼저고르면, 그 수단이결과물의성격을함께정합니다.

타입 안정성을 보증하려고 코드 생성기를 도입하면 코드 모양이 생성기를 닮습니다. 재현성을 보증하려고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배포 구조가 컨테이너를 닮습니다. 일관성을 보증하려고 템플릿을 사용하면 문서가

전부 템플릿을 닮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증은 실제로 얻어집니다. 다만따라오는것을안보고지나가기쉽습니다.

보증은 눈에 보이고, 성격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물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이수단을고르면결과물의무엇이함께정해지는가.그게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09

덤으로밟은것둘

같은 작업에서 걸린 자리를 적어 둡니다. 둘 다 오류를 안 냅니다.

프롬프트묶음을읽는정규식이형식을하나만받습니다.생성 스크립트가 ## 1. \파일명.png` · 비율 ·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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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태의 제목만 인식하는데, 저는 트랙 자리에 스타일 이름을 적었습니다. 결과는 "생성할 항목이없다"에

종료코드 0입니다. 실패로 안 보여서 한 번 더 돌릴 뻔했습니다.

이미지검사도구가파이썬경로때문에죽습니다. PYTHONPATH가 설정된 셸에서 돌리면 numpy를 소스

디렉터리에서 불러오려다 실패합니다. env -u PYTHONPATH를 앞에 붙이면 됩니다. 도구가 나쁜 게 아니라

셸이 오염돼 있던 것입니다.

둘 다 사소하지만, 사소한 것이 조용히 실패하면결과물이없는채로다음단계로넘어갑니다.

10

정리

이미지에 한글을 넣으려면 글자를 생성 모델에서 떼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그방법이룩을함께정합니다.판을 사용하면 결과물은 판을 닮습니다.

순서를 뒤집습니다.룩을먼저고르고, 글자 보증은그안에서푸는순서입니다.

컷마다 다르게 가도 됩니다. 표제 한 줄이면 텍스트 레이어만, 표와 수치가 많으면 판으로.

AI로 무언가를 만들 때 도구를 먼저 고르는 일이 잦습니다. 되는 방법을 아니까요. 그런데 그 도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모양이 곧 만들 수 있는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품질을 보증하려다 결과물의 성격까지 넘겨준 적이 있으신가요?

WACE(웨이스)는 공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멈추지 않게 하는 제조 AI 운영체제 VEXPLOR를 만드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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